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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방문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35명, 
우리 옷 한복 입는다

- 문체부와 국가보훈처,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복체험 행사 개최 -

 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

우리 옷, 한복을 입어보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8월 16일(화) 

오후 3시 30분,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.

 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가 국가보훈처(처장 박민식, 

이하 보훈처)와 함께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

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보훈처가 제77주년 

광복절을 맞이해 초청한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

35명이 참여한다.

  양 부처는 지난해 전통문화 홍보와 국제보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, 

‘유엔군 참전의 날’ 행사 시 방한한 유엔 참전 용사에게 한복을 선물해 우리 

전통문화를 알리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. 

  그리고 이번에는 선조의 독립운동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

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. 후손들은 한복을 입고 훈민정음 등 

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전시를 관람할 예정이다. 행사 협력기관인 한국

공예‧디자인문화진흥원(원장 김태훈) 한복진흥센터는 전통한복을 엄선하고, 

후손들에게 고름 매는 법을 가르쳐 주는 등, 후손들이 한복을 바르게 입을 수 

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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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난 12일(금)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오는 18일

(목)까지 국립현충원 참배, 광복절 경축식 참석, 한국문화 체험, 독립운동 

사적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.

 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“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

후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조국에 대한 긍지를 느낄 

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.”라며, “해외에서 한복을 직접 입을 기회가 

없었던 후손들이 이번 행사로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특히 독립유공자의 

후손으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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